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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     론

비중격 천공은 드문 유병률을 가지며 치료의 실패율

이 높은 질환으로, 비중격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

능성이 있어 수술 전 반드시 그 위험성에 대한 고지가 필

요하다.1) 비중격 천공의 60%는 증상이 없으나,2) 가피 및 

비폐색, 비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증상을 조

절하고 안비, 감염 등의 장기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

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.1) 비중격천공의 치료는 보존적 

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며, 보존적 치료에는 세척 및 

연고 도포 등이 있고, 보존적 치료에 의해 증상의 호전을 

기대할 수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. 

비중격 천공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수

술방법은 피판술과 이식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나 일

률적으로 정해진 치료법은 없으며,1) 천공의 크기 및 위

치, 사용할 이식편의 종류, 수술 시야의 확보 등을 고려

하여 가장 알맞은 술식을 선택하게 된다. 이식편은 이비

인후과 의사에게 익숙한 구조물인 비중격연골, 중비갑

개, 이개연골, 측두근 등 자가이식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

으나 자가이식물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종이

식물을 이용한 수술도 시도되고 있다.16) 저자들은 동종 

대퇴근막의 삽입을 통하여 점막피판술 없이 비교적 큰 

크기의 비중격천공을 재건한 사례를 보고하고 문헌고찰

과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.

증      례

외비 골절로 본원에서 4년 전 비관혈적 정복술 시행받

고, 양측성 비폐색 증상으로 1년 전 다른 의사에게 비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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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 교정술을 받았던 54세의 남자 환자가, 수술 후 발생한 

코가 시큰거리는 느낌으로 내원하였다. 내원 당시 비출

혈, 비폐색 및 후비루 증상은 없었다. 환자의 비 내시경 

검사 결과 비중격 전방부에 1.4×1.0 cm 크기의 타원형

의 비중격 천공이 관찰되었다(Fig. 1). 먼저 보존적 치료

를 하기로 결정하고 1년 간 식염수 세척과 연고 도포 등

의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

였다.

전신마취 하에 epinephrine이 1：100,000 농도로 섞여 

있는 2% lidocaine 혼합 용액으로 국소 침윤마취를 하였

다. 비중격 연골 미부에서 약 1~2 mm 후방에 반관통 절

개를 하고 비중격 점막을 조심스럽게 박리하였으며 천

공의 경계부 점막을 살짝 제거하여 부드럽게 다듬었다.  

비중격 결손 부위보다 사방 3 mm 정도 크게 실라스틱 

시트(silastic sheet)를 자르고 실라스틱 시트 양측에 동종 

대퇴근막(Fascia lata, Community tissue services, Day-
ton, US)을 부착하여 이식물을 만들었다(Fig. 2A). 비중

격 연골과 점막 연골막 사이에 삽입하고 5-0 바이크릴

(VicrylⓇ, Ethicone, Hamburg, Germany)로 천공연을 따

라 네 곳을 고정 봉합하였다(Fig. 2B). 이식물 고정 후 반

관통 절개했던 부위를 5-0 바이크릴(VicrylⓇ) 봉합사를 

이용하여 봉합하였다. 비중격 양측에 실라스틱 시트를 

고정 봉합한 후 메로셀(MerocelⓇ, Medtronics, Mystic, 

US)로 비강 패킹을 하였으며 수술 후 2일째에 비강패킹

Fig. 1. Preoperative endoscopic findings of the right (A) and left (B) nasal cavities. About 1.4 ×1 cm sized septal per-
foration was noted at anterior nasal septum.

A B

Fig. 2. A : The prepared free composite graft composed of the fascia lata and Silastic sheet. B : Schematic diagram 
of the septal perforation repair technique. Silastic sheet and homologous fascia lata were inserted between septal 
cartilage and septal mucosa. 

A B

Silastic sheet

Homologous fascia lata

2*1.6 cm

1.4*1 cm



J Clinical Otolaryngol 2015;26:268-272

270

을 제거하였다. 

수술 후 3개월까지 비중격 천공은 막히고 삽입하였던 

대퇴근막이 약간 비쳐보이는 상태에서 환자 음주한 뒤 

비중격 전방에 stitch abscess와 같은 염증이 생겨 배농 

후 실라스틱 시트는 제거하였고 별다른 문제없이 치유

되었다. 수술 후 4개월째 대퇴근막을 따라 조직이 완전

히 덮이면서 환자의 비중격 천공은 성공적으로 치유되

었으며 2년간의 추적 관찰 시에도 재천공, 염증, 안장코 

같은 기타 합병증이 없이 잘 유지되었다(Fig. 3). 

고      찰

비중격 천공은 일반인구의 0.9%에서 발병이 보고된 

질환으로,3) 이전에는 외상 또는 비과적 처치 및 수술이 

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한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

비강 내 스프레이 투여에 의한 발병 또한 증가하고 있는 

추세이다.4) 의인성 비중격 천공의 발생률은 수술 방법에 

따라 차이가 있으며, 비중격 점막하 절제술 이후 천공 발

생률은 6.91%, 비중격성형술에 의한 발생률은 0.86%로 

보고되었다.5)

비중격 천공 환자의 수술적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가

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삽입이식과 점막피판술을 함께 

시행하는 방법으로, 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

서 정확한 양측 피판술 시행 여부가 비중격 천공 재건 수

술의 가장 큰 예후인자로 보고된 바 있으며, 같은 연구에

서 비외상 병력이 있거나 천공의 크기가 클 경우 수술 후

에도 증상이 지속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결론 지었다.6) 

그러나 본 증례의 경우 비외상 병력이 있으며 천공의 크

기가 1.4 cm으로 비교적 컸음에도 불구하고 점막피판술 

없이 재건 수술에 성공하였다. 9명의 비중격 천공 환자

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판술 없이 자유복합이식만

으로 8 명의 환자에서 증상이 모두 소실되는 효과가 있

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,7) 5세 소아에서 알로덤(Allod-
ermⓇ, Lifecell, Bridgewater, US) 삽입 이식만으로 비중

격 천공을 재건한 사례가 있다.8) 피판술은 많은 경우 비

중격 천공의 예후를 향상시키나, 천공의 크기와 위치, 환

자의 상태 등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

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. 비중격 점막에는 탄성

섬유가 없어 봉합 시 과도한 장력이 가해지면 천공의 위

험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,9) 봉합 이후 장력

에 의한 괴사 및 천공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피판술 없이 

삽입이식 후에 점막상피의 재생을 통해 천공부위를 재

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.

비중격 천공의 재건에서는 이전부터 비중격연골, 측

두근막, 비갑개 등 자가 이식편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. 

자가이식편은 감염 및 면역반응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

Fig. 3. Postoperative endoscopic findings of the right (A) and left (B) nasal cavities. The fascia lata grafted between 
the perforated margin of mucoperichondrium was nearly covered bilaterally with regenerated epithelium.

A 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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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는 장점이 있으나, 수술 범위와 수술 시간이 증가하

여 또 다른 부작용의 위험이 생기며 양이 제한된다는 단

점이 있어 동종이식편을 이용한 수술 또한 시도되고 있

다. 본 증례에서는 환자가 과거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하

여 자가 이식편이 부족하였으므로 동종 이식편을 사용

했으며, 동종 이식편 중 자주 쓰이는 알로덤(Alloderm Tis-
sue Matrix, Lifecell, Bridgewater, US), 라이오듀라

(Lyodura, B. Braum Melsungen AG, Melsungen, Ger-
many) 대신 동종 대퇴근막을 사용하였다. 동종 대퇴근

막은 감염이 없는 공여자의 대퇴근막을 세척 및 변성, 탈

수, 방사선 조사 과정을 거쳐 감염원 및 항원을 제거하고 

이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 조직으로, 두께가 두껍고 

물리적 지지구조를 만들기 유리하여 복압성 요실금의 

걸이나 성형수술에서의 충전물로 사용되어왔다. 저자는 

수 년간 동종대퇴근막을 비성형술 등의 이식물로 사용

해 왔으며 감염율이 거의 없고 생체적합성이 좋을 뿐더

러 상품화된 이식물 크기가 3×4 cm으로 크고 중첩을 

통한 두께감도 기대할 수 있어 사용하였다.10) 동종 대퇴

근막을 이용한 비성형술의 여러 연구에서도 1차 수술, 

재수술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.11) 

그 외에도 환자에서 직접 이식편을 채취하지 않으므로 

그에 따른 수술적 부작용이 없으며 수술 전에 미리 충분

한 양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, 가격이 비싸고 

자가 이식편에 비해 잠재적인 감염 및 면역 부작용의 가

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.12) 

본 증례에서 동종 대퇴근막과 같이 삽입물로 사용한 

실라스틱 시트는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적고 비교적 안

전하여 중이수술에서 고막 이식편과 중이 골 표면 사이

에 삽입하거나 안구 외향골절시 사용되어 왔다. 본 증례

에서는 비중격을 지지할 수 있는 경직성이 부족한 동종 

대퇴근막에 실라스틱 시트를 같이 비중격 연골과 점막 

연골막 피판 사이에 삽입하여 점막의 자연치유를 유도

하였다. 최 등은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천

공 부위 비중격 연골과 점막연골막 피판 사이에 실라스

틱 시트와 알로덤을 삽입한 후 비중격 양측에 실라스틱 

시트를 고정봉합하여 4명(80%)에서 천공이 완전 폐쇄되

는 좋은 수술 성공률을 보였다.13)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

토끼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고밀도 다공성 폴리에틸렌

(MedporⓇ)과 동종 대퇴근막을 이용해 비중격천공 재건

을 시도했을 때 90%에서 수술이 성공하는 등 동종이식

물과 무생물 이식물(alloplast)을 같이 사용하는 모델을 

소개하였다14). 실라스틱 시트는 주변 조직과 유착이 적

은 장점으로 수술 후 제거에도 용이하며, 이식물 삽입 뒤 

비중격 외부에 천공 부위가 아닌 다른 비내 부위에서 수

술 후 출혈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천공 부위의 손상을 

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

있다. 11명의 비중격 천공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는 천공 

편측에 무세포성 동종 진피인 슈어덤(Surederm, HansBi-
omed Corp., Seoul, Korea)을 위치시키고 천공 부위 양

측을 실라스틱 시트로 덮어 비중격 천공 비내 재건술을 

시행하였으며 10명(90.9%)에서 비중격 완전 폐쇄를 보

고하였다.15) 본 증례에서는 수술 3개월 째에 비중격 전방

에 농양이 발생하여 점막피판 내에 삽입되었던 실라스

틱 시트를 제거할 때 유착 없이 쉽게 제거되었으며 동종 

대퇴근막 위로 자란 조직이 유지되면서 천공은 잘 치유

되었다. 실라스틱 시트에 대한 이물반응 가능성이 있으

나 양쪽 점막이 다 치유된 상태에서 간단한 배농과 시트 

제거로 해결되었으며 심한 염증이나 외비의 변형, 재천

공 등을 일으키지 않고 바로 교정된 바 비교적 안전하게 

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.

본 증례에서는 흔히 시행되는 술식에서 벗어나 점막

피판술을 시행하지 않고 동종 대퇴근막을 사용하여 비

교적 큰 비중격 천공을 재건하였다. 자가이식편이 부족

하고 천공의 크기가 1 cm 이상인 비교적 큰 비중격 천공

이 있을 경우 대퇴근막으로 점막 재생을 유도하여 천공

을 치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. 

중심 단어：비중격 천공·동종이식편·재건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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